
석유화학 활성화대책 시급하다!
한국은행 , 공급과잉에 중국수출 편중으로 전남지역 경제 타격

전남지역 제조업의 3분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

지적됐다.

한국은행 광주·전남본부가 분석한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, 석유화학산업은 생

산기업들의 자율적 조정 실패로 심각한 공급과잉과 중국 수출비중이 50%를 넘어서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

나타났다.

또 공급과잉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있으며 기초원료와 합성수지 위주의 생산구조로 시장변화에 탄

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밖에 구조조정 미흡과 석유와 나프타 등 기초원료를 수입에 의존해 원가경쟁력이 낮으며 환경기준 강화

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.

이에 따라 광주·전남본부는 석유화학제품의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와 정밀화학 등 고

부가 가치산업의 유치와 개발,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구조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.

또 환경친화제품과 제조공정 개발 등을 통해 공해유발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e-비지니스를 적극

추진해 수출활성화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.

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 생산액은 12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5%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14억

4000만달러(27.9%)로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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